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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ange of distribution and vegetation structure of habitats of

genus Cymbidium which is distributed in Jeju Island, Korea. This genus is distributed in tropical and

subtropical Asia and North Australia. In Korea, there are six species [i. e. C. goeringii (Rchb. f.) Rchb. f., C.

kanran Makino, C. lancifolium Blume var. aspdistrifolium (Fukuy.) S. S. Ying., C. macrorhizum Lindl., C.

nagifolium Masam. and C. ensifolium L.], which were also distributed in Jeju Island. The habitats of this

genus ranged between 16 meter and 574 meter above sea level in Jeju Island. C. macrorhizum had the

broadest altitudinal range (16-574 meter above sea level), whereas C. ensifolium, C. nagifolium and C.

lancifolium var. aspidistrifolium had the narrow altitudinal range.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analysis by

TWINSPAN, the plant communitie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of Castanopsis sieboldii community,

Castanopsis sieboldii-Pinus thunbergii community, Pinus thunbergii-Quercus acutissima community, Pinus

thunbergii community and Quercus glauca- Aphananthe aspera community. Three species, C. kanran, C.

nagifolium, and C. ensifolium inhabited Castanopsis sieboldii community and C. lancifolium var.

aspdistrifolium inhabited Castanopsis sieboldii-Pinus thunbergii community. C. macrorhizum inhabited Pinus

thunbergii community, Pinus thunbergii-Quercus acutissima community and Quercus glauca-Aphananthe

aspera community. C. goeringii inhabitated Castanopsis sieboldii-Pinus thunbergii community and Pinus

thunbergii-Quercus acutissima community. The populations of the genus Cymbidium have been extremely

decreased due to illegal collection in Jeju Island. Especially, the distribution range of C. kanran, C.

nagifolium, and C. ensifolium was narrow and limited to evergreen broad-leaved forests, therefore,

conservation plans are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thes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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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난과(Orchidaceae) 식물은 오래 전부터 관상용 및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20세기 이후 조직배양 기

술 등의 개발로 대량 증식뿐 아니라 다양한 품종으로

개발되어 재배되고 있다(Yam and Arditti, 2009).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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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속하는 보춘화속(Cymbidium)은 대부분 지생란과

착생란이고, 드물게는 부생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50여종에 달하며, 일본, 중국, 인도, 대만, 필리핀 등

난대 및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Satake et al.,

1982; Meyer and Walker, 1984; Ono et al., 1989;

Lee et al., 2007; Su, 2008; Pedersen and Ormerod,

2009; Zhongjian et al., 2009). 국내에 분포하는 보춘화

속 식물은 한란(C. kanran Makino)을 비롯하여 보춘화

[C. goeringii(Rochb. f.) Rchb. f.], 소란[C. ensifolium

(L.) Sw.], 죽백란(C. nagifolium Masam.), 녹화죽백란[C.

lancifolium Blume var. aspidistrifolium(Fukuy) S.S.

Ying], 대흥란(C. macrorhizum Lindl.) 등 6종이다(Kim,

2006; Kim et al., 2006). 그 중에서 보춘화는 중국,

인도, 일본, 대만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강원, 전북,

전남, 충남, 경남, 제주도에 분포하여 비교적 넓은 분

포범위를 갖는 종이다(Lee, 2011). 한란은 중국, 대만,

일본에 분포하지만, 국내에서는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종으로서 천연기념물 191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

종위기식물 1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Lee et al.,

1985; Lee, 2003). 녹화죽백란 역시 중국, 일본, 대만

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도 널리 분포하는 종으로 인도

에서는 아열대지역 뿐 아니라 온대 지역까지 넓은 해

발분포 범위에 분포하지만(Barman et al., 2011), 국

내에서는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희귀식물이다. 대

흥란은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널리

분포하지만 국내에서는 강원, 경북, 전남, 제주도에 부

분적으로 분포하는 희귀식물이다. 특히 이 종은 부생

식물로서 자생지 환경이 매우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

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죽백란 역

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 널리 분포하지

만, 국내에서는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식

물 1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Lee, 2003). 소란은

일본과 중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 et

al., 1999; Fu and Hong, 2002; Satomi, 2002). 국

내에서는 2004년 서귀포지역에서 20여 개체가 자생한

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그 후 자생지 확인이 되지 않

아 자생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는 종이다

(Lee, 2006; Lee, 2011). 이와 같이 보춘화속 식물은

국내 분포 6종 중 4종이 제주도에만 한정적으로 분포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이거나 멸종위기식물로 지정

되어 있는 등 희귀종들을 포함하고 있다(Rho, 2008;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1). 

최근 난과 식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이유로 점차

감소해 가는 종의 보전을 위해서 난과 식물에 대한 희

귀성 평가(Rho, 2008)와 증식에 대한 연구(Faria et al.,

2002) 및 자생지 내외에서의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

구(Yam et al, 2010; Vale et al., 2013)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분포하는 보춘화속 중 한란은 분

포 및 생육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Lee

et al., 1981 and 1985; Lee, 1992), 소란, 녹화죽백란

등은 최근 자생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전 방안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분포

하는 보춘화속 6종의 제주도 내 분포범위와 자생지의

식생구조를 밝혀 자원량의 파악과 함께 보전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보춘화속의 분포 및 식생 조사는 2013년 3월~ 2013

년 10 월까지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포 조사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에 수집, 보관되어 있는 총37점의 표본

검토와 자생지 현장 조사를 통하여 6종의 지리적 위치

와 해발, 경사, 방위 등의 입지환경 및 100m2당 출현하

는 보춘화속의 개체수 등을 측정, 기록하였다.

자생지의 식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춘화속

자생지 12개소를 대상으로 100m2 조사구를 설치하여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Fig. 1). 조사는 목본층에 출현

Fig. 1. Location map of the survey plots(12 plots)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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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등의 형질을 측

정하였으며, 초본층에 출현하는 전체 식물 종의 개체

수 및 식피율을 기록하였다. 조사된 자료 중 각 조사

구별 출현종의 개체수와 식피율을 통합우점도로 전환

하였고(Braun-Blanquet, 1965), 이를 변수로 TWINSPAN

기법을 이용하여 classification분석(Hill, 1979)을 실시

하였으며,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Classification 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각 군락에 대하

여 층위구조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하였고, 각 층위별 중요치(Importance value)를

분석하였으며(Curtis and McIntosh, 1951; Bray and

Curtis, 1957), Shannon의 종다양성 지수를 이용하여

조사구별 종다양도(Diversity Index; H'), 최대종다양도

(Maximum Diversity Index; H'max), 균재도(Evenness

Index; J'), 우점도(Dominance Index; D')를 비교 분

석하였다(Pielou, 1977).

III. 결과 및 고찰

3.1. 분포

제주도 내에 분포하는 보춘화속 6종의 표본 37점을

대상으로 해발 분포 범위를 분석한 결과 해발16-547

m 사이에 분포하였다(Table 1). 이 중 해발 분포 범

위가 가장 넓은 종은 대흥란(16-547m)으로 저지대의

해안가 근처에서부터 한라산 중턱의 오름 사면까지 분

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춘화(16-453m)가 비교적

넓은 분포 범위를 보였다. 이 종은 중국 후베이난성의

해발 140-740m에 분포하며(Fei et al., 2004), 일본

대마도의 저지대에 분포하는(Itow, 1991) 등 아시아에

서 넓은 분포범위를 나타냈다. 국내에서도 전라북도

내장산을 비롯하여 강원도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륙지역뿐만 아니라 백령도 등의 도서지역에

서도 분포하고 있다(Cho and Kwack, 1994). 가장

좁은 분포 범위를 갖는 종은 소란(59-64m)으로 조사

된 모든 개체가 저지대의 계곡사면에 분포하였다. 한

란은 60-453m에 분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헌

(Lee et al., 1985; Lee, 1992; Rim and Kim, 1994)

에 기록된 해발 범위인 70-900m와는 다소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특히, 300-600m에서 다수의 개체가 자

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매우 드

물게 나타났다. 자생지 별 단위면적(100m2) 당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나타낸 종은 대흥란으로 1-470 개체

가 출현하였고, 보춘화는 1-80개체로 높은 밀도를 보

였다. 이들 2종을 제외한 한란 등 4종은 모두 단위면

적 당 5개체 미만이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채취로 인한 결과라고 추정되며(Rho, 2008), 최

근에는 어린 개체까지 무분별하게 채취하면서 개체수

가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주도는 한라산 남사면에 해당되는 서귀포

지역의 최근 30년(1981-2010년) 기상자료를 살펴보면

(www.kma.go.kr) 연평균기온은 16.6oC, 연강수량

1923.0mm로 트레와다의 기준(Trewartha and Horn,

1980)으로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아열대 기후구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won et al., 2007). 제주도 분포 보춘화속은 아열

대지방에 분포하는 종으로 이러한 기후온난화가 가속

화 될 경우 이들 아열대성 난과 식물이 생육할 수 있

는 환경이 확대됨으로써 한라산에서의 해발 분포범위

의 확대 및 한반도 내륙으로의 분포 확산이 예상된다.

3.2. 자생지의 식생구조

3.2.1. Classification분석

제주도 내 보춘화속 자생지의 식생구조를 밝히기 위

한 조사 결과, 조사지의 해발 범위는 16-547m였으며,

이 지역은 한라산 600m 이하의 상록활엽수림이 분포

하는 지역으로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

Table 1. Altitude, latitude, topography and  individuals per 100 m2 of Cymbidium habitats in Jeju Island

Species Altitude(m) Latitude Topography
Individuals 
per 100 m2

C. kanran 60-453 N 33o18'-33o18' slope of valley 1-3

C. ensifolium 59-64 N 33o16' slope of valley 1-4

C. nagifolium 240 N 33o17'-33o18' slope of valley 1

C. goeringii 16-453 N 33o16'-33o30' slope or plain 1-80

C. lancifolium var. aspidistrifolium 460 N 33o18' slope of valley 1

C. macrorhizum 16-547 N 33o15'-33o26' slope or plain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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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o) Hatus.], 황칠나무[Dendropanax trifidus

(Thunb.) Makino ex H. Hara] 등의 상록활엽수가

우점하는 지역이었다(Oh et al., 2007). 각 조사구의

전체 식피율 범위는 75-98% 였으며, 교목층의 수고는

10-18m로 나타났다. 

총 12개 조사구에 대한 classification 분석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낙엽성 교목인 푸조나무[Aphananthe

aspera(Thunb.) Planch.]가 출현한 집단과 출현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리되었으며, 푸조나무가 출현한 집단

은 종가시나무-푸조나무 군락으로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푸조나무가 출현하지 않

은 집단은 구실잣밤나무가 출현하는 집단과 구실잣밤

나무가 출현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리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구실잣밤나무가 출현한 집단은 곰솔(Pinus

thunbergii Parl.)이 출현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

단으로 분리되었으며, 곰솔이 출현하지 않는 구실잣밤

나무 군락과 곰솔이 출현하는 구실잣밤나무-곰솔 군락

으로 분리되었다. 구실잣밤나무가 출현하지 않는 집단

은 상수리나무가 출현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

로 분리되었는데, 상수리나무가 출현하는 곰솔-상수리

나무 군락과 상수리나무가 출현하지 않는 곰솔 군락으

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보춘화속 자생지는 구실잣밤나무 군락(I), 구

실잣밤나무-곰솔 군락(II), 곰솔-상수리나무 군락(III),

곰솔 군락(IV), 종가시나무-푸조나무 군락(V) 등 5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Fig. 2). 구실잣밤나무 군락에 포

함된 조사구는 총 5개 였으며, 한란, 소란, 죽백란, 보

춘화 등의 자생지였으며, 구실잣밤나무-곰솔 군락은 3

개의 조사구로 구성되었으며, 보춘화, 녹화죽백란 자생

지가 포함되었다. 곰솔-상수리나무 군락과 곰솔 군락은

Table 2.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stratum structure 12 plots in Cymbidium habitats 

Community I II

Plot 1 2 3 4 5 6 7 8

Altitude(m) 59 60 63 240 236 460 222 60

Individuals of Cymbidium 2 2 3 1 2 1 5 8

Gradient(°) 40 35 35 15 2 5 13 15

Aspect(°) N266 N302 N297 N229 N240 N134 N152 N93

Coverage(%) 98 98 98 99 98 95 95 98

Tree layer
Height(m) 10 11 13 16 16 15 12 18

Coverage(%) 95 98 95 98 95 85 75 95

Subtree layer
Height(m) 9 8.5 8 9.5 8 9 9 9.5

Coverage(%) 20 10 30 20 60 35 25 5

Shrub layer
Height(m) 2.2 2.5 2.5 2.2 2.2 3 1.8 2

Coverage(%) 50 70 80 30 30 50 20 30

Community III IV V

Plot 9 10 11 12

Altitude(m) 20 16 547 103

Individuals of Cymbidium 115 485 2 1

Gradient(°) 0 0 22 0

Aspect(°) - - N312 -

Coverage(%) 95 75 90 97

Tree layer
Height(m) 12 - - 13

Coverage(%) 25 - - 90

Subtree layer
Height(m) 6.5 8 7.5 9

Coverage(%) 85 70 90 40

Shrub layer
Height(m) 3 2.5 - 3

Coverage(%) 15 3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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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개, 1개 조사구로 구성되었으며, 대흥란과 보춘

화 자생지였다. 종가시나무-푸조나무 군락은 대흥란 자

생지 1개의 조사구로 구성되었다. 

3.2.2. 중요치 분석

군락의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치를 분석

한 결과, 군락 I의 교목층과 아교목층 우점종은 구실

잣밤나무였으며, 중요치는 각각 70.68과 40.9로 다른

수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고, 관목층의 우점종은 동

백나무(Camellia japonica L.)로 중요치는 40.38로

나타났다(Table 3). 초본층 우점종은 좀쇠고사리

[Arachniodes sporadosora(Kunze) Nakaike]로 중요

치는 14.13로 가장 높았으나 출현종 수가 많고 중요

치는 고르게 나타났다. 이 군락에 출현하는 보춘화속

식물은 한란, 소란, 죽백란, 보춘화였으며, 중요치는 각

각 0.38, 1.17, 0.3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군락 II는 해발 범위는 60-46m, 경사 5-15° 계곡

사면에 위치하였다. 이 군락의 식생구조를 분석한 결

과, 교목층의 우점종은 곰솔이었으며, 중요치는 61.60

으로 가장 높았고, 구실잣밤나무의 중요치는 31.90으

로 나타났다(Table 4). 아교목층 우점종은 구실잣밤나

무로 중요치는 38.05 였으며, 관목층 우점종은 비쭈기

나무(Cleyera japonica Thunb.)로 중요치는 29.19였

다. 초본층 우점종은 상록성 덩굴식물인 마삭줄

[Trachelospermum asiaticum(Siebold & Zucc.) Nakai]

로 중요치는 18.83이었다. 이 군락에 출현하는 보춘화

Fig. 2. Cluster analysis of 12 plots by TWINSPAN.

Table 3. Importance value of community I among the Cymbidium habitats in Jeju Island 

Species Tree layer Subtree layer Shrub layer Herbaceous layer

Castanopsis sieboldii 71.68 40.92 3.03 4.90

Lemmaphyllum microphyllum 10.25 - - -

Quercus salicina 8.31 - - -

Camellia japonica - 3.84 40.38 4.11

Distylium racemosum - 7.33 2.85 -

Eurya japonica - 6.84 7.82 -

Quercus glauca 5.60 2.35 - -

Cinnamomum japonicum - 4.90 5.52 -

Cleyera japonica - 4.78 4.76 -

Quercus acuta 4.16 0.99 - -

Arachniodes sporadosora - - - 14.13

Ardisia crenata - - - 9.31

Trachelospermum asiaticum - - - 8.70

Ardisia usilla - - - 8.35

Dryopteris erythrosora - - - 5.51

Loxoframme salicifolia - - - 4.02

Pyrola japonica - - - 2.91

Machilus thunbergii - - - 2.23

Cymbidium ensifolium - - - 1.17

Cymbidium kanran - - - 0.38

Cymbidium lanckfolium - - - 0.36

Others - 28.05 35.65 35.09

Total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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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ortance value of community II among the Cymbidium habitats in Jeju Island 

Species Tree layer Subtree layer Shrub layer Herbaceous layer

Pinus thunbergii 61.60 3.58 - -

Castanopsis sieboldii 31.09 38.05 19.62 3.40

Eurya japonica - 12.57 29.19 -

Meliosma oldhamii - - 10.00 -

Albizia julibrissin 7.31 - -

Mallotus japonicus - 7.70 - -

Quercus glauca - 5.44 - -

Ligustrum lucidum - - 7.75 -

Dendropanax morbifera - - 6.10 -

Eaeagnus glabra - 4.39 - -

Trachelospermum asiaticum - - - 18.83

Pyrrosia lingua - - - 8.48

Dryopteris erythrosora - - - 4.33

Cyclosorus acuminatus - - - 3.73

Ardisia crenata Sims - - - 3.69

Stauntonia hexaphylla - - - 3.01

Smilax china. - - - 2.91

Hedera rhombea - - - 2.79

Elaeocarpus sylvestris - - - 2.75

Cymbidium goeringii - - - 1.98

Cymbidium kanran - - - 1.00

Cymbidium ensifolium - - - 0.85

Cymbidium lancifolium var. aspidistrifolium - - - 0.51

Others - 28.26 27.34 41.75

Total 100 100 100 100

Table 5. Importance value of community III among the Cymbidium habitats in Jeju Island 

Species Tree layer Subtree layer Shrub layer Herbaceous  layer

Pinus thunbergii 63.70 60.62 10.19 -

Quercus acutissima 36.30 4.49 10.94 -

Ligustrum obtusifolium - - 30.72 6.48

Platycarya strobilacea - 4.27 - -

Hedera rhombea - 4.19 2.74 15.59

Eurya japonica - 3.87 9.37 -

Litsea japonica - 3.05 5.77 -

Elaeagnus macrophylla - 3.02 4.89 -

Camellia japonica - 2.71 4.00 -

Cymbidium macrorhizum - - - 17.50

Paspalum thunbergii - - - 8.86

Cymbidium goeringii - - - 6.42

Crepidiastrum denticulatum - - - 5.88

Liriope platyphylla - - - 5.06

Miscanthus sinensis - - - 2.95

Others - 13.79 21.38 31.26

Total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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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식물은 보춘화, 녹화죽백란, 소란, 한란 등 4종이었

으며, 각각의 중요치는 각각 1.98, 0,85, 0.51, 1.00으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군락 III과 IV는 곰솔림으로 해발 16m의 저지대

해안가에서부터 547m의 오름 사면까지 해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군락 III은 해발 16-20m의 성산

읍 해안가의 평지에 위치하였으며, 교목층을 구성하는

수목은 곰솔과 구실잣밤나무 등 2종으로 단순하였다.

교목층의 우점종은 곰솔이었으며, 중요치는 63.70이었

다(Table 5). 아교목층 우점종 역시 곰솔로 중요치는

60.62였으며, 관목층 우점종은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로 중요치 30.72로 나

타났다. 초본층의 우점종은 대흥란으로 중요치 17.5로

다른 군락에 비해 보춘화속의 중요치가 높았으며, 보

춘화는 6.42로 낮게 나타났다. 군락 IV는 제주도의 북

부지역 새미오름의 북사면에 위치하였으며, 교목층과 관

목층이 없이 수고 8m의 아교목층으로만 구성되었다

(Table 6). 아교목층의 우점종은 곰솔로서 중요치는

86.47였으며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Siebold & Zucc.) Planch., 10.0], 청미래덩굴(Smilax

china L., 1.25), 편백[Chamaecyparis obtusa(Siebold &

Zucc.) Endl., 2.27] 등 출현종이 매우 단순하였다. 이

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숲 가꾸기 등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한 영향 때문으로 곰솔을 제외한 수종은 정

기적으로 벌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

Table 6. Importance value of community IV among the
Cymbidium habitats in Jeju Island

Species
Subtree
layer

Herbaceous 
layer

Pinus thunbergii 86.47 -

Ligustrum obtusifolium - 0.09

Parthenocissus tricuspidata 10.00 -

Oplismenus undulatifolius - 74.36

Cymbidium macrorhizum - 0.13

Boehmeria pannosa - 7.79

Lindera erythrocarpa - 4.71

Polygonum filiforme - 3.67

Arthraxon hispidus - 3.12

Achyranthes japonica - 1.37

Others 3.53 4.80

Total 100 100

Table 7. Importance value of community V among the Cymbidium habitats in Jeju Island

Species Tree layer Subtree layer Shrub layer Herbaceous layer

Quercus glauca 66.51 26.31 24.02 14.07

Aphananthe aspera 10.09 - - -

Celtis sinensis 6.64 4.95 - -

Prunus pendula for. ascendens 5.63 - - -

Neolitsea sericea - 19.92 - 6.31

Cornus macrophylla - 16.21 - -

Zanthoxylum piperitum - - 29.41 -

Picrasma quassioides - 3.55 17.16 -

Ligustrum obtusifolium - 3.35 17.16 -

Callicarpa japonica - 4.79 12.25 -

Arachniodes aristata - - - 27.55

Daphne kiusiana - - - 14.08

Lemmaphyllum microphyllum - - - 7.31

Dryopteris uniformis - - - 4.44

Ophiopogon japonicus - - - 3.53

Paederia scandens - - - 3.16

Kadsura japonica - - - 3.16

Hedera rhombea - - - 2.63

Cymbidium macrorhizum - - - 0.51

Cyrtomium fortunei - - - 0.41

Others 11.14 20.93 - 12.84

Total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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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층 우점종은 주름조개풀[Oplismenus undulatifolius

(Ard.) Roem. & Schult.]로 중요치는 74.36으로 다른

출현종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대흥란의 중요치는

0.13으로 매우 낮았다.

군락 V는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가 혼재되어 있

는 혼합림으로 제주도 저지대의 상록활엽수림 지대에

위치하였다. 군락 내 교목층의 우점종은 종가시나무

(Quercus glauca Thunb.)로 중요치는 66.51이었으며, 푸

조나무(10.09), 올벚나무[Prunus spachiana(Lavallee ex

Ed. Otto) Kitam, 5.63]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우점

종인 종가시나무를 제외하면 모두 낙엽활엽수로 구성

되었다(Table 7). 아교목층의 중요치는 종가시나무가

26.31로 가장 높았으며, 참식나무[Neolitsea sericea

(Blume) Koidz., 19.92], 곰의말채(Cornus macrophylla

Wall., 16.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목층의

우점종은 초피나무(Zanthoxylum piperitum(L.) DC.)로

중요치는29.41로 나타났다. 초본층의 우점종은 가는쇠

고사리[Arachniodes aristata(G. Forst.) Tindale]로 중

요치는 27.55였으며, 이 군락에 출현하는 보춘화속은

대흥란으로 단위 면적당 개체수는 1개체였고, 중요치

는 0.51로 나타났다.

3.3.3. 종다양도 분석

각 조사구별 종다양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보춘화

속 자생지 식생의 종다양도지수(H)는 0.3464-1.3644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구실잣밤나무-곰솔 군락에 포함되

는 조사구의 종다양도지수는 1.1010-1.3644로 다른 군

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8). 곰솔-상수리나무

군락의 조사구는 출현종수가 45종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군락에 비해 종다양도지수가 1.2814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는 자생지 내에서 곰솔과 대흥란 등 일부

종으로 개체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종

다양도지수가 가장 낮은 조사구는 곰솔 군락 내의 조

사구로서 0.3464였으며, 이 지역은 해발이 가장 높은

새미오름에 위치하였다. 이 조사구는 지속적으로 숲가

꾸기 등 인위적 간섭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곰솔을

제외한 관목층과 초본층은 정기적으로 제거되어 수목

층 출현종이 매우 단순하였고 출현종의 개체수는 곰솔

등의 일부 종으로 집중되어 종다양도지수가 낮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난과 희귀식물인 보춘화속 식물의 제주도

내에서의 분포 범위와 자생지의 식생구조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제주도 내 보춘화속 식물은 해발 600m

이하에서 분포하였으며, 자생지는 상록활엽수림, 침활

혼효림, 상록낙엽혼효림, 곰솔림 등 다양한 식생을 나

타냈다. 

제주도 내 보춘화속의 지리적, 식생적 분포범위는

종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였다. 대흥란은 지리적으로

제주도 남부지역의 저지대에서부터 북부의 오름 사면

까지 분포범위가 비교적 넓게 나타났으며, 곰솔림 및

상록활엽수림 등의 식생에 분포하였다. 보춘화는 제주

도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상록활엽수

림, 침활혼효림, 곰솔림 등 다양한 식생에 분포하였다.

Table 8. Species diversity of each plant community at Cymbidium habitats in Jeju Island

Community Plot No. species H' H'max J' D'

I

1 24 1.1717 1.3802 0.8489 0.1511

2 34 1.1069 1.5315 0.7228 0.2773

3 31 1.1377 1.4914 0.7629 0.2371

4 21 0.9932 1.3222 0.7512 0.2488

5 32 1.1103 1.5052 0.7377 0.2623

II

6 38 1.3644 1.5798 0.8637 0.1363

7 31 1.2505 1.4914 0.8385 0.1615

8 30 1.1010 1.4771 0.7454 0.2546

III
9 45 1.2814 1.6532 0.7751 0.2249

10 22 0.7594 1.3424 0.5657 0.4344

IV 11 33 0.3464 1.5185 0.2281 0.7719

V 12 36 1.0467 1.5563 0.6726 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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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흥란과 보춘화는 제주도 뿐 아니라 내장산 등

의 국내외 다른 지역에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자생지 식생 또한 다양함으로써 인위적인 훼손이 없다

면 분포 확산이 기대되는 종이라 할 수 있다. 한란,

죽백란, 소란, 녹화죽백란 등 4종은 돈내코 계곡 및

효돈천 계곡 등 한라산 남사면의 일부 계곡 사면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였으며, 상록활엽수림 또는 침활혼

효림에 분포하였다. 특히, 이들 종의 개체수는 자생지

내에서 단위 면적당 5개체 이하로 분포하며, 단일 개

체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소란 및 녹

화죽백란 등 2종은 국내에서 개체수가 매우 드물고

자생지 식생 또한 매우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종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들 종의 자생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보호대상종 선정 등의 보전방

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는 난과 희귀식물인 보춘화속의 제주도 분포

범위와 자생지의 식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

었다. 보춘화속은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및 호주 북부

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란, 소란, 대흥란, 죽백란, 녹화죽백란, 보춘화 등 총

6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6종은 모두 제주도에 분

포하고 있다. 제주도 내 보춘화속은 해발 16-547m

사이에 분포하였는데, 이 중 대흥란은 해발 16-547m

사이에 분포하여 가장 넓은 해발 분포 범위를 나타냈

다. 반면에 죽백란, 녹화죽백란, 소란 등은 한라산 남

사면의 돈내코 계곡 및 효돈천계곡 등 좁은 해발 분

포 범위를 나타냈다. 이들 종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

에 분포하는 종으로서 기후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제주

도내에서의 해발 분포 범위 확대와 한반도 내륙으로의

자생지 확산이 예측된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보춘화속

자생지의 식생구조를 분석한 결과, 구실잣밤나무 군락

과 구실잣밤나무-곰솔 군락, 곰솔-상수리나무 군락, 곰솔

군락, 종가시나무-푸조나무 군락 등 5개 군락으로 구

분되었다. 이들 군락내에서 자라는 보춘화속 중 한란

과 소란 및 죽백란 등 3종은 구실잣밤나무 군락에서

만 출현하였으며, 녹화죽백란은 구실잣밤나무-곰솔 군

락에서 출현하였고, 대흥란은 곰솔-상수리나무 군락과

곰락 군락 및 종가시나무-푸조나무 군락 등 3개 군락

에 분포하였다. 반면 보춘화는 구실잣밤나무-곰솔 군락,

곰솔-상수리나무 군락에서 출현하였다. 제주도에 분포

하는 보춘화속은 불법 채취에 의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한란, 죽백란, 녹화죽백란, 소란

등은 식생학적으로 분포 범위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종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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